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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단신 

▲ 지난 31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앞마당 사할린한인희생위령비 앞에서 제25회 사할린동포 희생자 추념행사가 진행되
었다.                                                                              (관련 기사 2면) 

(배순신 기자  촬영) 

사할린 파견 예비교원 실습 시작 
2018년 예비

교원 해외 파견 

실습 사업을 담당

하는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박동

호 교수와 동 대

학교 송지연 담당

연구원, 경희대학

교 박정은∙ 제주대학교 김미정 경력교원, 예비교원 7명이 

지난 9월 1일(토) 사할린에 내도했다. 

박동호 교수에 따르면 사할린 실습프로그램기간은 

2개월인데 이번에 1차로 한 팀이 한 달을 실습하고 10

월에는 2차로 다른 팀이 와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의 요청에 따라 예

비교원들은 교육원 내에서만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할린주내 한인회들이 운영하는 모든 한글학교에서 

번갈아 수업지도를 할 계획이다. 

강사들은 사할린국립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김나

지아와 동양김나지아 등에서도 수업을 펼칠 것이다. 사

할린한국교육원에서는 9-10월 간 한국어정규과정반을 

개설해 화,목 저녁에 수강할 예정이다. 정규과정반은 9

월 7일 오후 5 시 교육원 개강식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본사 기자) 

2018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창립136주년 기념 
이번 주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창립136주년 기념식이 거

행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시민들의 흥미로운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기다린다. 

8일(토) 오전 10시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레닌거리(레닌 광

장)에서 시민들의 행진이 있을 것이고 11시 30분에는 레닌광장

에서 공연이 펼쳐질 것인데 시립 예술단을 비롯, 한국과 일본에

서 온 연예인들의 무대가 준비된다. 

레닌거리에는 콤무니스치체스키 프로스펙트부터 사할린스카

야 거리 까지 테마별(스포츠, 활동교실, 오락, 댄스 등) 장들이 펼

쳐지고 시공원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개최된다. 

8일 저녁에는 레닌광장에서 인기 있는 그룹들의 공연이 있고 

21시50분에는 꽃불놀이가 시작된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다음날 도시의 날 기념 행사 일환으로 <물고기 섬>음식축제

가 열린다. 시민들은 여러 수산물요리를 맛 볼수 있다. 축제 공

연 프로그램은 시공원에서 진행된다. 

도시의 날에 앞서 지난 4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시

장명의 포상 시상식과 도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과 기

업을 '시 명예판'에 이름을 올릴 영예의 대상 증서 전달식이 있

었다. 시장상은 10개 부문에서 선정된 13명의 시민들이 수여받

았는데 그중 <아늑한 도시>부문에서 수상된 김기일 님은 페도

토브 명칭 건재공장에서 기계공 총책임자로 근무 중이다. 

2018년 도시 명예판에는 시민 11명과 기업 7개의 이름이 

올라갈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 기자) 

태풍 제비, 사할린  피해 
지난  5일(수)  태풍 제비로 인해 사할

린의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8개 지방
자치체의 20마을에서 완전히 정전되고  유
즈노사할린스크시,  마카로브시, 알렉산드
롭스크-사할린스키, 아니와와  4 마을에
서는 일부 정전이 있었다. 

일본에서 상륙한 태풍은 폭우 30mm이
상과 바람 33-38m/초속이었다. 

포로나이스크구역과 마카로브 구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마카로브구역 경
우 여러 군데에서 산사태가 생기고 도로를 
통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할린 철도도 임시 차단되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태풍 청산 작업을 수백명이 하였다. 
태풍 제비는 한국에서 지은 이름이다. 

허진원 작가, 사할린에서 석달 간 취재 
지난 9월 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

제교류사업(해외레지던스 파견사업)의 일
환으로 한국에서 허진원(43세) 극작가가 
사할린을 찾았다.  

희곡 <덫>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
해 등단했고, 전국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
에서 최우수상을, 창작산실 대본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위트와 풍자를 
무기로 부조리한 인간 군상을 그리길 좋아
하는 작가로서 현재 그의 작품은 중국, 일
본, 프랑스 등지에서 무대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저서로는 2016년 우수출판콘
텐츠 선정작으로 선정된<미사여구없이> 
등이 있다. 

허진원 작가는 체호브를 좋아하며 한민
족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
다. 사할린 한인 2· 3세대를 취재할 계획
이다. 극작가는 석 달의 체류 기간 동안 '사
할린'에 관한 대본을 집필할 계획인데 뮤지
컬 대본과 영화 시나리오 한 편을 놓고 세
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으며, 초기에는 취재
에 집중하려 한다고 전했다. 

사할린 동포 작품으로 구성된 책 편찬 
9월 7일(금) 오후 7시 사할린 한인문화

센터에서 <운명의 무늬>수집 출판기념회가 
있을 예정이다. 김 아나톨리, 허 로만(허남
녕), 김중성, 양 세르게이, 장태호  사할린 
동포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이 책은 쿠즈네
쵸브 명칭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도서관에서 
발행했다. 이번에 참여한 작가·시인들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의 작품들에서
는 우리 한민족의 정서가 느껴진다. 책 그림
은 주명수 사할린 동포화가가 하였다. 

  9월의 사할린 한인 사회계 주요 행사 
9월 7일  17시 – 사할린한국교육원 개

강식 (사할린한인문화센터) 
9월 8일 17시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자매결연 도시 안산 문화원 예술단들과 사
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예술단(하늘, 아리
랑)들의 공연 (장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9월 13일 11시 – 제6차 사할린 강제동
원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환송식
(한인문화센터) 

9월 22일 – 돌린스크에서 사할린주한
인회 주최 미니축구대회 개최 

9월 29일 – 사할린주한인협회 대표자
회의 개최 

 



(2) 새 고 려 신 문 2018년 9월 7일 

지난 31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앞 사할린 동포 희생자 위

령비 앞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 

25회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념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이 위령비를 세운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회장 이용택)

와 세계 지역문화 예술 센터(센터장 정

기옥)의 주최로 진헹되었다.  

행사 진행은 세계 지역문화 예술 센

터 정기옥 센터장과 사할린주한인노인

회 김홍지 회장이 맡았다. 

이날 추념사를 한 이용택 해외희생동

포추념사업회 이용택 회장은 자신이 "사

할린에 처음 온지가 벌써 30년이 넘었

다"며 사할린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일

제시대 때 이곳 사할린의 한 탄광에서 6

촌 형님이 석탄 캐는 일을 하셨고 나중

에 돌아가셨는데 그 분의 묘지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의 

위령제는 헛되게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먼저 운명을 달리하신 동포들의 

영령들을 추모하는 진정한 위령제라는 것

을 잘 아시고 엄숙하게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혹시 이곳 사할린의 구천을 떠

돌고 계시는 우리동포 영령님들이 계시면 

이제 그만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내려 놓

으시고 극락정토에 천도되시길 두 손 모

아 기원 드립니다"라며 표명했다. 

추념행사에 참석한 사할린주정부 이

성철 행정 부실장은 주지사의 명의로 매

해 이 추념행사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서 

온 이용택 회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강

제징용당한 분들을 기리는 것이 아주 중

요하다며 자신의 조부모를 생각해 이 행

사 뜻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올

해는 강제동원한 지 벌써 80주년이 지나

는 해"라고 강조하며 "그토록 애원하던 

고향에 결국 돌아가지 못한 채 망향의 

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던 1세대 동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고 추모 행사에 

힘을 더했다. 

추념식 참가자들은 국화를 헌화하고 

위령비 앞에 차려진 제삿상에 술을 올리

고 절을 하였다. 제사의식은 정기옥 센

터장 지휘하에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찾은 어르신들은  준비된 한복을 입고 

제사를 지냈다. 

행사는 세계 지역문화 예술 센터 정

기옥 센터장의 살풀이로 마무리되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제25회 사할린동포희생자 추념 행사 

추도사와 살풀이로 동포 영령 위로 

이모저모 
             2019 년 사할린에서 제 1 회 청소년 

영화제 개최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는 제8회 사할린 국제 영화

제 <세계의 끝>의 일환으로 주의 중심도시에서 계획
되었다. 

포럼 주최측은 영화예술에 사할린 청소년들이 커
다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주목했다. 1주일간 축제 주
간에 십대들을 위해 무대감독, 디자인, 제작, 애니매
이션과 같은 4개의 활동교실이 진행되었다. 

명성 있는 거장들은 아이들이 그린 로고와 스스로
의 아이디어로 촬영한 단편영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
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흥미로운 질문에 답변했다. 

내년 섬에서 개최될 새로운 영화제는 청소년의 창
작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축제는 <빛
의 조화>라는 이름으로 8월 17일에 시작된다. <콤소
몰레츠> 영화관, 가가린 시공원,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호 김자니야 내 행사장에서 영화상영이 진행될 예
정이다. 

장래 영화제의 주제는 아버지와 아이들의 문제이
다. 작품들의 일부는 사할린과 그곳의 다민족 구성과 
생태를 밝힐 것이다.  

На Сахалине в 2019 году проведут                 
перв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для молодежи 

Новый культурный проект представи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рамках VIII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форума отмеча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сахалинской молодежи к искусству кино.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на фестивальной площадке для подро-
стков работали четыре мастерские - режиссерская, ди-
зайнерская, продюсерская и анимационная.  

Признанные мастера помогали ребятам самовыра-
жаться в нарисованных логотипах и отснятых по собст-
венным задумкам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ах, отвеча-
ли на волнующие вопросы.  

Новый кинофорум, который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на 
остров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ддержку 
молодеж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носить имя 
«Игра света» и стартует 17 августа. Показы пройдут на 
площадках кинотеатра «Комсомолец»,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и гимназии №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лючевой темой будущего фестиваля станет вопрос 
отцов и детей. Часть работ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Сахалину, 
ег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у составу и экологии.  

기록적인 수치의 사할린 주민들,                   
체호브산 정복 

9월 2일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1100명의 섬주
민들, 그리고 로스토브, 크릠, 한국과 심지어 아프리
카 방문객들이 체호브산을 등반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3주년 및 제2
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행사 중의 하나였다. 

사람들은 섬의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인 해발 
1045미터의 산을 5시간에 걸쳐 등산했다. 등산길에 
미리 안내표시판을 설치했기에 안전히 등산을 할 수 
있었다. 코스 곳곳에 자원봉사자들과 비상대책부 직
원들이 대기했다.  

쉽지 않은 등산이었지만 사람들은 만족했고 뜨거
운 차와 다과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산봉우리에 머무는 동안 
250리터 이상의 차를 마셨고 50 킬로그램이 넘는 과
자와 사탕을 먹었다. 등산길 입구에 등산객들을 위해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을 기념하는 마스코트와 
리본 1500개가 마련되었다. 

사회단체 <아드레날린> 회장인 니나 카소와는 "특
히 금년에 모든 연령층의 아동들이 참가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 중에는 스포츠와 유치원 분
야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재활센터 아이들까지 있었
다"라고 전했다. 

또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상품 추첨이 진행되었다.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сахалинцев                      
покорили пик Чехова 

Новый рекорд установили 2 сентября в Южно-
Сахалинске - 1100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гостей из 
Ростова, Крыма, Южной Кореи и даже Африки подня-
лись на пик Чехова. Это было одно из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73-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Люди преодолели пятичасовой подъем на одну из вы-
сочайших точек острова, а это 1045 метров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Поход был очень организованным, так как тропа 
была промаркирована заранее. А на участках всего мар-
шрута дежурили волонтеры и сотрудники МЧС.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ости подъема, люди были до-
вольны, и многих согревала мысль, что к концу пути 
их ждет горячий чай и сладости. За время пребыва-
ния на горной вершине было выпито более 250 лит-
ров чая, съедено более 50 килограммов печенья и 
конфет.  

  (8면에 계속) 

지난 31일(금)  제 25

회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

념 행사의 일환으로 사할

린한인문화센터에서  <공

존 역사의 메아리: "제1회 

사할린 진혼제"  <내 고향

으로 가는 날> 행사가 펼

쳐졌다.  

이 행사는 세계지역문

화 예술 센터(센터장 정기

옥)와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보존회

(보유자 어영애)가 주최, 

사할린주한인회 후원하에 

진행되었다. 

평택민요보존회에서는 

장례요 무대를 준비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장례

요는 영혼들의 넋을 진혼

춤과 함께 편한 것으로 길

을 닦아준다.  

"사람이 나서 살다 죽

기까지 거쳐야 할 의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

운데서 사람이 죽어서 장

사를 지내는 의례인 상례

가 가장 규모도 크고 복잡

하다." 
(상여소리>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불리는 

소리의 총칭이다. <상여소

리>의 노랫말은 이승을 하

직하고 저승으로 떠나는 

망자의 슬픔을 읊은 것이 

많다. 

이날 관객들은 사할린

으로 징용되어 돌아가신분

들과 부인들이 이별하는 

노래와 긴상여소리, 영결

축문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평택민요보존회

에서 마련된 무대로 희생

동포들의 영혼들과의 작별

했다. 

*   *   *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평택민요본존회 예술가들

이 가가린 시공원에서 공

연을 가졌다. 아침 공연과 

달리 축제분위기의 무대를 

선보였다.  아리랑, 사물판

굿, 버나놀이, 쇠놀이, 소

고놀이, 채상 설장구, 진도

북춤, 경기민요와 12발 긴 

상모 놀이를 하여 공연장

을 찾아온 관객들의 기분

을 돋우어주었다.  

한국 예술가들은 앞으

로 매해 사할린에서 출연

할 것을 약속했다. 

(취재: 배순신) 

세계지역문화예술센터·평택민요             

보존회, <사할린 진혼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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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 국 을 
방 문 한 
사 할 린
주 한 인
협회 박
순옥 회
장 으 로
부터 남
북 러 합

동공연이 26년 만에 러시아 
사할린에서 이루어진다는 소
식을 들었다. 공식행사명은 광
복 73주년, 남부사할린과 쿠
릴열도 해방73주년기념 <우
정의 날> 행사로, 사할린 동포 
강제징용80주년을 기리기 위
해 사할린주한인회(회장:박순
옥)가 주최하는 남북러합동공
연 행사이다. 

14일 사할린한인협회의 초
청을 받고 사할린으로 가기 위
해 블라디보스톡 공항을 경유
하는 길목에서 북측 통일음악
단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어 더욱 가슴이 설레었다. 

26년만에 사할린에 온 북한  
공연예술단 

18일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스치
는 가슴 벅찬 날이다. 나는 오
전 10시 해방절을 기리는 영
예광장 성화 헌화식에 참여하
였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
옥 회장과 사할린한인협회 림
종환 회장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통일음악단과 러시아 원
동 고려인통일연합회 리규률 

위원장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
을 가까이 보게 되어 반가웠다. 
헌화식을 마치고 본 행사가 진
행되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박
물관' 앞 광장 특설무대로 이
동하였다. 먼저 남한측 국립국
악원 소속 유지숙 명창을 찾아
가서 인사를 나누고 공연 내용
을 확인하였다. 피날레는 모두 
아리랑을 남북대합창으로 부
른다고 했다. 

고대하던 공연의 첫 막이 
열렸다. 많은 축사 중 사할린
다민족협회 아코뺜 싸르키스 
조리코비츠 회장이 "사할린에
서 남과 북이 만나 아리랑을 
함께 부르니 하나의 민족이
다"라고 외쳐서 기립 박수까
지 받았다. 사전 리허설을 보
고 직관적으로 나온 멘트로 보
였다. 그는 이미 아리랑을 통
한 남북교류의 핵심을 알고 있
었다. 

남측에서는 국립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 북측에서는 
삼지연악단과 모란봉악단 단
원으로 구성된 '통일음악단', 
사할린에서는 아리랑무용단과 
에트노스예술학교 학생들이 
출연했다. '길놀이'로 개막을 
알리고, 첫 무대로 윤민자, 강
팔용 사할린 동포가수가 강원
도아리랑을 불러 공연의 시작
을 알렸다. 이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반주로 유지숙, 김
민경 명창의 '서도소리'가 흥을 
돋우고, 마당에서 국립남도국
악원의 '판굿'과 '진도북춤'이 
약 5천여 관객의 흥을 신명나

게 일으켰다. 
통일음악단(단장 조승권)

의 힘찬 전주곡을 울리며 '통
일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노
래를 힘차게 불렀고 '황성옛
터'곡은 1세 어르신들이 애창
곡으로서 여가수가 구수하게 
불렀다. '사랑의깃발', '군밤타
령', '무정한 그 사람', '휘파람' 
등의 10여곡과 러시아 애창곡 
'카츄샤','사랑의 메아리', '내 
잘못일 게 뭐야' 등을 불렀다. 
특히 원어로 부른 러시아 대중
가요와 벨칸토 창법으로 부른 
아리랑 열창은 현지 동포들과 
러시아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스테이지에 나가서 댄
스로 화답했다. 총평은 아쉽게
도 사할린동포들은 남한 공연
단보다는 북한 공연단에 더 많
은 박수를 보냈다. 나는 남측 
공연단이 앞으로 풀어야 할 무
거운 과제를 안고 돌아왔다. 
사할린에서 메아리친 아리랑 

2부 무대에서는 사할린동
포들이 준비한 아리랑무용단
(단장:박영자)의 초혼무가 윤
민자 명창의 소리와 함께 '사
할린아리랑'이 펼쳐졌다. 사할
린 1세대의 고통을 담은 사할
린아리랑을 주제로 한 이 작품
은 이 행사를 주최한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취지에 맞는 작품
이다.            

사할린아리랑은 2016년 제
1회사할린아리랑제에서 무대
화되었고, 이후 전국아리랑전
승자협회가 '찾아가는 사할린         

(7면에 계속) 

사할린에서 개최된 강제징용80주년 남북러합동공연을 보고나서 

아리랑으로 함께 하지 못한 사할린 남북러합동공연 
기미양/아라랑학회 연구이사 

(전호의 계속) 
우선 이러한 '한시적 구제조치'가 왜 시행되었는가 

하는 사례를 보기로 한다. 
(표 2) 

위의 표2는 고려인 동포 4세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
서 부모와 함께 사는 4세 자녀는 1천여명 정도로 추
정되고, 재외동포법으로 인하여 만 19세가 되면 한국
을 떠나야하며, 또한 고려인 특별법은 지원대상에서 
국내체류자 고려인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사
람은 금년내로 출국해야하는 179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파악되지 않는 단기방문(C-3) 발급
자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들이 동포로서의 정체성
를 함양하고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힐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사의 이해과정을 담고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방문동거
(F-1)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 자격은 부모 
등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은 금지된다. 
(고려인 등 4세대 동포...'한시적 구제조치'시행, 중국 동포신문, 
2017. 9월 24일.) 

그러나 이들이 한국어나 한국사를 배우는 것이 제
도적으로 이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조건들
이 오히려 이들의 한국 체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차
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법 시행령(제4조 제4항; 재외동포체류
자격의 부여(「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개정 2007. 10. 1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1.] 동법 제23조 제3항; ③ 별표 1 중 28의2. 재

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
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14] 

한편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조항에서는,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및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규정되어 있다. 그러므
로 단순노무행위위를 하는 재중동포, CIS 국가 출신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비자발급이 제한되는 것이다.)과 출입국관리
법시행령(제12조 및 제23조 제3항)에 따라 중국, 
CIS 국가 출신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비자발
급이 제한되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부여되
고 있으며 이는 25세 이상인 자에게만 발급되고 있
다. (2017년 9월 현재 동포 국내 체류 현황으로는, 약 56만 명 
정도이며, 그 중 조선족이 50만 정도(F-4 비자-300,582명, 
H-2 비자 203,385명), 고려인(러시아, 우즈베티스탄, 카자흐
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자키스탄 등 포함) 이 
55,686명(F-4 비자-30,468명, H-2 비자 25,218명)이다; 
위 중국 동포신문, 2017. 9월 24일. ; 2017. 9. 12. 법무부 보도
자료에도 있음.)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만 19세부터 
25세 사이에는 중국, 고려인 4세대 동포들이 한
국에 체류할 자격은 단기비자의 길밖에 없게 되
는 것이다. 

       (계속)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뿌리찾아 왔지만...90일마다 '추방' 되는 고려인 4
세, 중앙일보, 2017. 11. 15.) 

사례 1; 
2017년 6월 9일, 고려인 4세 김욜라 양은 서울 종로

구 광화문 1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열리는 강제이주 80
년 고려인 특별법 개정 촉구 청원서 전달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편지'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를 낭독할 예
정이다. 

'모국의 따스한 품에 안겼다고 가족 모두가 좋아했는데, 
4세대부터는 동포가 아니니까 출국하라고 합니다.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이 재외동포를 위한 법인가요?' 

'고려인 자녀들은 중도입국했거나 모국에서 태어나 공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다. 가족도 다 여기 있는데 성인이 
되었다고 떠나지 않으면 추방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
고 고려인 지원단체로 구성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억
과 동행위원회'도재명 상임대표는 목소리를 높혔다. (동포4
세라고 추방...고려인 이산가족 만드는 재외동포법, 연합뉴스, 
2017. 6. 8. 강성철 기자. 

-------- 
사례 2; 

2015년 10월부터 단기방문비자(C3-8)를 받아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김례나(가명, 22/여)씨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살고있다. 그런데 그녀는 '어린 딸
을 데리고 90일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제발 할아버지 나라인 대한민국에 서 
마음 놓고 오래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김례나씨는 이번 법무부 '한시적 구제조치'에 
'부모가 한국에 거주 중인 고려인 4세'로 규정되어 있어 부
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출입국을 반복
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 고려인이 약 4만여명, 그 중 4000여
명은 광산구 월곡/산정/우산동 일대에 산다. 안산에 고려인 1만 여
명이 살고 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의 경우, 한국말이 서툴러 주로 
열악한 공장이나 농촌 시간제로 일하고 있으며, 성인 3500명 가
운데 51%(1780여 명)이 제조업에서 일하며, 45%인(1600여 
명)가 일용직이다. 그러므로 이날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은  국회
에 계류중인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착지원을 위 

지난 2일(일) 사할린주한인
협회의 청소년부(담당 박 알렉
산드르)가 사할린주 아동병원 
신생아 병리과를 찾아 기저귀 
33팩을 기증했다. 

정말 꼭 필요한 선물이라 신
생아 병리과 올가 티모페예와 
과장은 자못 기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생아 병리과는 미숙아와 
만삭아의 치료와 간호를 전담
하는 부서이다. 특히 미숙아 같
은 경우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
다. 티모페예와 과장에 따르면 
이 과에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
하고 배려하는 간호사와 간호
보조들이 일한다. 이들은 갓난
아이들이 정상퇴원할 때까지 
몇개월이 걸리더라도 자기 친
자식처럼 돌보고 있다. 

1년에 약 500명의 신생아
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타
깝게도 그중 일부는 어머니가 
버린 애들이다. 티모페예와 과
장은 주한인협회 청년들로부터 
기증 받은 기저귀는 이들 아이

들에게 쓸 것이라고 한다. 일부 
기저귀는 중환자실에 있는 아
이들에게도 전달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 알렉산드르 주한인협회 
청년부 부장은 "조금이나마 도
울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계속 인연을 유지하
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찾은 주한인회 청년
들도 의사와 간호사들 못지 않
게 다들 기분이 흐뭇하고 좋았
다. 

청년들과 함께 박순옥 주한
인협회 회장도 동행해 이 기쁨
을 나누었다. 

한편, 올해 봄부터 적극적으
로 자선 활동을 시작한 청년부
는 이외에도 광복절 행사 조직
진행, 27인 한인피살자 현장 
관리, 제6회 '청년 전문가' 러시
아  국 제 기 능 올 림 픽 대 회 
(WorldSkills Russia)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 신생아 병리과 의료진과 
주한인회 청년들.    (본사기자) 

주한인회 청년들, 자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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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эр Корсакова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естн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ах                                
по газификации города 

Мэр Кор-
сакова Тимур 
М а г и н с к и й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
лями район-
ной ассоциа-
ции корей-
ской диаспо-
ры.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удалось об-
судить мно-
гие актуаль-
ные вопросы 
района, в том 
числе и укре-
пление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между корсаковцами, 
что так же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для города. 

— На Сахалине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люд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я 
вижу свою задачу в то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для всех равные и комфорт-
н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чтобы все корсаковцы могли свободно жить, работать, 
общаться между собой, сохраняя при этом свой родной язык и традиции,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в начале встречи. — И в этом я рассчитываю на помощь 
вашей ассоциаци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амой большой сред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Корсакова и пользуется заслуженным авторитетом не только в 
нашем округе и области, но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рсаковск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считывает 3,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 явля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торой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пос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июне 2005 года была создана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а", главными целя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ой 
являются сохранение духов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
да, воспитание молодежи на основе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укрепление 
деловых 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При поддержке и личном участии членов ассоциации было организо-
вано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школе №2, ведется постоянный обмен 
культурными, спортивными и деловыми делегациями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ей и Корсаковом. В то же время в своей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ассоциация старается объединить корсаковцев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на-
циональности 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я.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были заданы на встрече мэру, также стали показа-
телем того, как искренне и горячо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переживают 
за судьбу родного города. Их интересовали вывоз мусора, асфальтирова-
ние и качественный ремонт улиц, ход путины, экология. 

Особенно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было задано по предстоящей газификации 
Корсакова и созданию в городе мест массового отдыха населения. Отве-
чая на них, Тимур Магинский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собравшихся, что в тече-
ние двух лет планируется оставить в городе две котельные, и он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газе. Это с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чистый воздух, горячую воду в 
батареях и кранах. Далее начн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сетей для подключения к 
газу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и инвестор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мест для отдыха, то основной упор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елается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улицы Советской, которая свяжет две глав-
ные площади города.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парк. Еще одна новая зона отды-
ха будет создана на участке улицы Речной, недалеко от старого рынка. И 
в перспективе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бережной. 

В конце встречи Тимур Магинский еще раз поблагодарил членов ассо-
циации и в их лице всю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Корсакова за активную пози-
цию и включенность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айона, сооб-
щает ИА Sakh.com со ссылкой на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 Корсаков — ваш родной город. Многое из ваших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
ций давно уже прочно вошло в сахалинскую жизнь, — сказал мэр. — Мы 
готовы помогать вам в вашей работе и проведении праздников. В план 
работ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включены два больших корейских празд-
ника —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15 августа) и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что позволит оказать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и финансовую под-
держку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40 тысяч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них есть и мои род-
ственники. Как они там 
оказались? Раньше меня 
этот вопрос особо не вол-
новал. Покопаться в своем 
прошлом я решила только 
сейчас, когда поехала зна-
комить 11-летнюю дочь с 
нашей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ко-
рейской родней. 

СО СВАДЬБЫ В ШАХТУ 
Японские полицаи пришли за моим дедом в 

его первую брачную ночь. Это случилось в 1943 
году в небольшой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еньке под 
городом Кенджу (ныне Южная Корея). Накануне 
26-летний Ко Сан Сай женился на 17-летней 
красавице Юн Им Сун. По законам того време-
ни деду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либо служить в япон-
ской армии, либо добывать уголь в трудовой 
лагере на острове Карафуто (ныне Сахалин). Ко 
Сан Сай выбрал уголь. Так он оказался в рабо-
чем поселке на запад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близ 
нынешнего Шахтерска. Работать приходилось 
больше 12 часов в сутки. Платили за тяжкий 
труд немного, но Ко Сан Сай умудрялся с каж-
дой получки отправлять переводы старшему 
брату. Оставлял себе лишь несколько грошей 
на пропитание. По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он ве-
рил: если у старшего будет достаток, то и у 
младшего брата тоже будут водиться деньги. 

Японское начальство деда уважало. Вы-
носливый, не ленивый. И потому спустя два 
года ему дали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отпуска. Ко 
Сан Сай попросился домой, чтобы привезти 
на остров молодую жену. 

Едва добравшись до родной деревни, дед 
велел Юн Им Сун собирать вещи. Переноче-
вав в доме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молодые отпра-
в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 Тогда они и не предпола-
гали, что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м предстоит 
только через 50 лет. Остаться в Корее дед не 
мог, его сочли бы дезертиром и отправили в 
тюрьму. С инакомыслящими японцы не цере-
монились. Так младший брат Ко Сан Сая был 
жестоко убит в Корее за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анти-
японских митингах. 

Сахалин встретил молодую кореянку не-
ласково. Суровый климат, тесный барак в 
шахтерском поселке, который пр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зовут Ударным, и угольная пыль. 
Казалось, ею было пропитано все. Сл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какую бурю эмоций испытала 
Юн Им Сун, увидев свое новое жилье. Бабуш-
ка выросла в семье, где каждые выходные на 
обед подавали и мясо, и рыбу, хотя большин-
ство корейцев в те годы бедствовали и пита-
ли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рисом.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Е ПОЛУЧИЛОСЬ 

Для современного Сахалина дата 2 сентяб-
ря 1945 года значит чуть ли не больше, чем 
традиционное 9 мая. Тогда, в начале осени, 
п о д п и с а н и е м  а к т а  о  к а п и т у л я -
ции Японии заверши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
на и на остров пришла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Япон-
ские военные и гражданские спешно покидали 
Сахалин, боясь расправы от русских. 

Тогда же и дед с бабушкой решили ехать 
на родину. Собрали чемодан, кое-как добра-
лись до ближайшего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и даже 

попытались сесть 
на пароход до Япо-
нии. Но японцы их 
не пустили. Стали 
ждать следующего 
судна. Жить было 
негде, на счастье 
он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одной из м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и 
те приютили сооте-
чественников. Од-
нако сбежать с 
острова не получи-
лось. Японцы не 
пустили ни на один 
из своих пароходов. 
А других вариантов уехать на родину просто 
не было. 

Впереди семью ждала безысходность и все 
тот же грязный барак на несколько семей. 

ОДНОСЕЛЬЧАНЕ ПРОСИЛИ В ДОЛГ 
…Пр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дед работал на 

износ. Сначала в шахте, потом освоил 
строительное дело и пошел учеником на 
стройку. Постепенно и он, и бабушка заго-
ворили по-русски. В семье родилась дочь – 
Ко Хен Дя (Катерина). В поселке Ударном 
Ко Сан Сая уважали. Он довольно быстро 
стал бригадиром. Рабочие его ценили за 
честность и трудолюбие. Дед первым в по-
селке поставил отдельный дом и перебрал-
ся туда с семьей из опостылевшего барака. 
К тому времени детей у Ко прибавилось. 
Родились Ко Те Хван (Геннадий), Ко Тхя За 
(Татьяна). Позже появились на свет Ко Те О 
(Николай) и мой отец Константин – Ко Те 
Бок. Я, стало быть, Тебоковна. Семья не 
бедствовала, местные постоянно обраща-
лись к деду с просьбой занять денег. И тот 
никому не отказывал. 

Бабушка тоже не сидела сложа руки. Она 
выращивала на огороде овощи и продавала их 
на рынке. Привезет картошки, моркови, капусты 
и за полдня все продаст. По словам родных, 
была у нее мощна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ая хват-
ка. Наверное, она как никто понимала, что вре-
мя – деньги. И когда выдавалась свободная 
минута, она жарила семечки и продавала их 
около дома кулечками. 

ДОБРАЯ ВЕСТЬ 
И лишь одн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не давало по-

коя. Каждый день они ждали известия, что ко-
рейцам можно будет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о 
между СССР и Южной Кореей не было дипло-
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оэтому надеяться 
было не на что.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даже 
переписываться с родными. 

Дед вставал в 5 утра, включал маленький 
приемник и пытался поймать корейскую ра-
диоволну. Звук едва пробивался через силь-
ные помехи. Но Ко Сан Сай не терял надеж-
ды. И как-то раз в конце 1960-х он вдруг услы-
шал, что его, Ко Сан Сая, разыскивает семья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Дед припал ухом к приемни-
ку, но волна уходила и из динамика раздавал-
ся лишь скрежет. Дед сильно разволновался. 
Значит, живы брат и его семья! От пережива-
ний Ко Сан Сай ни с кем не разговаривал. 
Молчал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степенно волне-
ния сменились беспокойством – нужно что-то 
делать. Как-то дать знать своим, что он жив, 
здоров и живет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 совето-
ваться со знакомыми, как быть. И кто-то 
подсказал ему, что в Японии живет кореец, 
который может помочь. Надо отправить на 
его адрес письмо для родных, а он пере-
шлет его в Корею. Через него ж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ответ. Дед написал. Ответ от бра-
та пришел спустя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Стоит 
ли говорить, что это событие стало настоя-
щим семейным праздником. Так у Ко нала-
дилась связь с домом.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Наталья Варгесова/ КП, 21 августа 2018 г.)  

Откуда взялись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Спецкор газет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Наталья Варсегова изучила историю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ов на примере своей семьи 

Свадьба старшего сына в семье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 Сан Саи в доме отдыха 
“Дружба” 

Уважаемый читатель!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на презентацию литературного сборника «УЗОРЫ 

СУДЬБЫ»,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7 сентября 
2018 г. в 19.00. 

В сборнике «Узоры судьбы» впервые собра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сахалин-
ских корейцев, чье творчество являет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соединения 
очень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восточной и западной. Ким Анатолий, Хе Роман, 
Ким Цын Сон, Ян Сергей, Чан Тэхо – все они рождены в России, их судь-
бы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ы с Сахалином. Но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этих писате-
лей слышен зов предков, что делает неповторимой их прозу и поэзию. 

Городская центр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им.О.П. Кузнецо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талья Варсего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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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Жертва преступлений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Ким Бок Тон против компенсации от Токио 

3 сентября жертва 
преступлений японской 
армии – 92-летняя ба-
бушка Ким Бок Тон в 
одиночку провела ми-
тинг перед зданием 
МИД. Эта акция являет-
ся первым выступлени-
ем в ряде мероприятий,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ей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Ким Бок Тон выступила против Фонда при-
мирения, который был создан сразу после достижения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между РК и Японией по улаживанию 
проблемы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Она подчёркива-
ет, что боролась 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деньги, а 
рад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Она потребовала немедленно 
закрыть фонд, который был создан, чтобы распредел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выделенную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Между 
тем, выясняются новые подробности данного дела. В 
частности, в ход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куратуры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за год до достижения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во-
прос создания данного фонда уже обсуждался член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езидента.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седьмой региональ-
ный форум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С 12 по 14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седьмой по 
счёту ежегод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Сеульский оборонный диалог» на уров-
не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25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49 стран и четырё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том числе, ООН и ОБ-
С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казались от 
приглашени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В рамках 
основной темы мероприятия «Устойчивый мир: от 
конфликтов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его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море,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укрепления доверия в региона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экс-
тремизма,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состоятся ряд двусторонних и много-
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е планируют выплачивать 
бонусы к празднику Чхусок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е пла-
нируют выплачивать бонусы к традиционному празд-
нику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выпадает на 24 сентября. Как сообщает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Saramin,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руководителей 
880 компаний. Как оказалось, 450 из них, или 51%, не 
планируют выплачивать праздничные бонусы своим 
сотрудникам. Между т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онусы пла-
тили 54,5% компаний-участниц опроса. Размер бонуса 
в тех компаниях, которые намерены его выплатить 
составляет в среднем 620 тыс. вон или 560 доллар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редний размер бонуса был на 40 
долларов больше. В размерах бонусов, которые вы-
плачивают различные фирмы, име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ая 
разница. В крупных конгломератах он составит в сред-
нем 1.100 долларов, в средних - 680 долларов, в ма-
лых – 530 долларов 

23-й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ёт с 4 по 13 октября 

23-й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BIFF) пройдёт с 4 по 13 октября. Откроет фестиваль 
лента под названием «Beautiful Days»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Юн Чжэ Хо. Она посвящена трагическим 
судьб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По сообщению 
оргкомитета мероприятия, показы кинофильмов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на 30 экранах.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323 
фильма из 79 стран. Это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жидаются 115 мировых премьер. 25 фильмов будут 
впервые показаны за пределами страны-
производителя. 

Фильм «Вместе с богами: последние 
49 дней» набир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за рубеж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Вместе с богами: послед-
ние 49 дней» получил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не толь-
ко в РК, но и за рубежом. 8 августа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состоялась в Гонконге и на Тайване. Так, на Тайване 
фильм уже которую неделю держится в верхних строч-
ках проката даже спустя четыре недели с начала показа. 
Кассовые сборы составили более 13 млн долларов. В РК 
фильм посмотрели уже более 12 млн зрителей.                        

          (RKI) 

“Science. Friendship. Collaboration.” 
Именно под таким девизом в период с 
26 по 28 августа в Москве про-
шла XVI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
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собравшая бо-
лее 100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личных го-
родов Росс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азах-
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и Белору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ференции 
традиционно является Научно-
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вот уже более 20 лет проводящее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органи-
зац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активное уча-
сти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Федерация науч-
ных и техн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корей-
цев (KOFST, Южная Корея), Корей-
ско-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сотрудниче-
ства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KORUSTEC),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
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МДКМ), на-
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общества корей-
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АХАК» и Узбеки-
стана «ТИНБО».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мероприятия оказала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Рабочая часть программы кон-
ференции проходила в гостинице 
«Холидей Инн Лесная». Ее основ-
ной части предшествовал моло-
дёжный семинар Startup Lab, моде-
р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 доктор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Хван А.Д., воз-
главляющий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 Во-
ронеж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
верситета. В начале семинара уча-
стникам была прочитана неболь-
шая вводная лек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вопросам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науч-
ных разработок,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
стиций,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осле этого участники разделись 
на несколько проектных команд, 
каждой из которых предстояло в 
течение 24 часов проработать и 
представить на конкурс свой проект. 

Церемония официального от-
крытия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лась 27 
августа. На ней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НТО 
«АНТОК», профессор Тен Э.Б., 
пожелавший участникам продуктив-
ной творческой работы и отметив-

ший, что с каждым годом участни-
к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новятся все 
больше ученых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подтвер-
ждая тем самым ее международ-
ный статус. Также в процессе цере-
монии открытия участников привет-
ствовали президент KOFST Kim 
Myung Ja, Министр посольства Рес-
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скве Kang 
Daesoo, начальник информационно-
аналитического отдела Российского 
фонда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
ний Шаров А.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
та ООК Ким М.И., президент 
«КАХАК» Мун Г.А. и почетный прези-
дент НТО «АНТОК» Цой А.Д.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программы пер-
вого дня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секцию пленарных 
докладов и 3 тематических научных 
секции: «Биотехнологии, хим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Физика, 
математика и IT» и «Инженерные 
науки,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и науки о 
земл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рам-
ках пленарных сессий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дня и тематических секций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ее 30 док-
ладов, посвященных как отдель-
ным проблемам конкретных отрас-
лей, так и глобальному видению 
роли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в развит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Кроме 
этого, в рамках отдельного научно-
го семинар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доклады, посвященные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особенно 
более молодых участников, при-
влек мастер-класс, посвященный 
популярны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ехнологиям интернета вещей – 
Internet of Things (IoT), проведен-
ный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сследова-
тель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омпании 
Samsung – Samsung R&D, Светла-
ной Юн и Татьяной Волковой. В 
процессе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участни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базовы-
ми понятиями да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бсудили вместе с ведущими их дос-
тоинства, недостатк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после чего приняли уча-
стие в небольшом импровизирован-
ном конкурсе, предполагающим ра-

боту с реаль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устройствами, используемыми в IoT. 

Также в заключение первого 
дня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участники 
молодёжного семинара Startup Lab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конкурс свои инно-
ва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и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я, которым стал проект, 
посвященный разработке и внедре-
нию системы наезда на пешехода. 
Закончился же первый день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праздничным банкетом 
с теплыми словами тостов, отражаю-
щими общий,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зи-
тивный, настрой участников. Чего 
только стоили сл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Промышлен-
ных Технологий (KITECH) доктора 
Kim Hwi Jun: «Я люблю Россию, я 
люблю Корею, я люблю вас»! 

Второй день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
ции открылся секцией пленарных 
докладов, на которой выступили 
академик РАН Сон Э.Е., представи-
тель Института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STEPI) доктор 
Yim Deok Soon и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
тута науки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KAIST) доктор Rho Jae Jeung.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ла секция стендо-
вых докладов, формат которой, по 
мнению организаторов,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пособствует более эф-
фективному обмену информацией, 
поскольку не стесняет участников-
слушателей рамками одной секции 
и позволяет избежать ситуации, 
при которой слушатель вынужден 
выбирать один из нескольких па-
раллельно представляемых докла-
дов, а с другой – позволяет в усло-
виях ограниченного времени пред-
ставить результаты своих исследо-
ваний гораздо более широкой ауди-
тории. В заключении второго дн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теплоходная 
прогулка по центру Москвы, в про-
цессе которой участники,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уже давно стали друзьями, 
могли пообщаться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и восстановить силы 
после активной работы. 

(Источник: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ась XVI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
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ры вне политики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и попытаются догово-

риться, чтобы подать совместную заявку на проведе-
ние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32 года. Об этом со-
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Мани Тудэй", ссы-
лаясь на источни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 парламенте 
страны. 

Как отмечает газета, на дня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
вящей парти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вели закрытое сове-
щание,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обсуждался план совместно-
го проведения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какого-либо 
круп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
ба. В итоге выбор пал на летнюю Олимпиаду-2032. 

Эту тем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может предло-
жить КНДР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 ходе ближайшего меж-
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Пхеньян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МОК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т идею меж-
коре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Победитель в борьбе за право 
провести ОИ-2032 будет объявлен уже в 2021 год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равила оформ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страховк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будут 

изменены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К, смогут оформ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лишь после шести месяцев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 РК. Уведомление о введе-
н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действует с 
29 августа. Раньше иностранцы могли оформлять стра-
ховку после трех месяцев проживания в стране. Кроме 
того, при продлении визы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сможет 
получ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наличии долгов по страховке. 
Согласно новым поправкам, теперь оформлять стра-
ховку смогут и беженцы, получивши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живание в РК. Поправки также определяют новые 
критерии, по которым сумма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ино-
странцев будет равна сумме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граж-
дан РК.                                                         (KB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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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 Сахалине меры по поддержке фер-
меров приносят значимые результаты 

Малые формы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рестьянские, 
фермерские, личные подсобные хозяйства, сельскохозяй-
ственны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кооперативы и индивидуаль-
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роизводят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обще-
го объема валовой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2017 
году – 52,8 процента) и обладают серьез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Как доложил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ми-
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Михаил Кузьменко, на Сахали-
не и Курилах помощь малым формам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оказывается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це-
ленной на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егулирование 
рынк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ья и продо-
вольствия. В частности, для граждан, ведущих личное 
подсобное хозяй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внедрены субсидии на приоб-
ретение техники по договорам лизинга на срок не менее 3 
лет в размере 50 процентов текущих платежей. В резуль-
тат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уже получили 103 единицы техники. 
Еще одна мера поддержки - гранты до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организац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ми у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135 граждан. 

Личным подсобным хозяйствам субсидируются за-
траты на комбикорм, на содержани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 30 рублей за один 
литр первосортной продукции. 

Граждане, желающие занятьс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 
производством,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ах на вы-
деление грантов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Средства направляются на поддержку начинающих фер-
меров и создание семейных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ферм. На-
пример, в 2018 году получателями такой помощи стали 
шесть хозяйств.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 17,9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24,8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семейные животновод-
ческие фермы предоставлены трем хозяйствам. 

- Принят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зволили за пять лет 
добиться в крестьянских и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уве-
лич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яиц в среднем на 53 процента, 
молока и мяса на 19 и 20 процент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 
сказал Михаил Кузьменко. 

Поддержка малых форм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на островах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и впредь, отметила по итогам обсужде-
н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По ее мнению, принятые меры способствуют освоению 
неиспользуемых ранее земель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снижению безработицы, улучшению демогра-
ф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ель-
ских жителей. В связи с этим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ста-
вила перед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эконо-
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задачу – принять меры для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внедрения малых форм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сделают все,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Такое заявление было сделано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
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итогам реализации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ршее поко-
ление» и задачам по системной поддержке и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прожива-
ет более 160 тысяч пенсионеров.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 
неработающие. Уже восемь лет поддержка пожилых 
островитян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Расходы на ее реализацию неук-
лонно растут. В 2011 году сумма составила 1,8 милли-
арда рублей. В 2018-ом – выросла вдвое, до 3,6 милли-
арда рублей.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более 60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рассчитанных на предста-
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 заседании было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органы власти 
должны принять ме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го 
естественного роста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повыше-
ния   ожидаемо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Необходи-
мо увеличить долю граждан, ведущих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а также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занимающихся физкуль-
турой и спортом, разработать и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грамму 
систем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гра-
ждан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формировать систему моти-
вации к здоров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амм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 об-
ласти внедрены и стабильно работают проекты 
«Мобильная бригада», «Социальный экипаж», 
«Телефон общения», «Санаторий на дому», ставшие 
привычными, узнаваемыми и пользующимися заслужен-
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действуют объедине-
ния по интересам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Главная их цель - 
раскрыть возможности личност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амореа-
лизации.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активному долголетию призваны 
и меры,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ют областны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
тельной власти, ведающие вопросам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порта и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с 2014 года 
для пожилых островитян организована регулярная дис-
пансеризация,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дому, бесплатное зубопро-

тезирование. Пенсионеров обеспечивают необходимыми 
лекарственн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 Вскоре мы создадим в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ять гериатрических кабинетов для 
оказания перв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редставите-
ля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Марина Гулевич,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ые пенсионеры охотно участвуют в массо-
в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таких как «Лыжня России», Всерос-
сийский Олимпийский Ден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я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организованы регулярные занятия по 
плаванию, пулевой стрельбе, фитнессу, танцам, сканди-
навской ходьбе, лыжным гонкам, шахматам. Однако в дру-
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эта работа ведется с отставанием. 
Поэтому руководителю спортивного ведомства   поручено 
подготовить вместе с главами районов программу привле-
чения к здоровому и активн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представите-
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на долж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тенциала спортивных сооружений, 
которые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пустуют днем. 

Как подчеркнуло руководство области, одним из кри-
териев оценк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едомств и гла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танет 
вовлеченность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в занятия физкульту-
рой,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Жители пяти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оддер-
жали сахалинскую эстафету Победы 

В заплыве на 25 километров по маршруту Корсаков–Анив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но и жители Амурской 
и Тюменской областей, Хабаровского и Алтайского краев. 

Перед началом эстафеты, посвященной 73-ей го-
довщин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портсме-
ны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чтить подвиг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и пройти непро-
стую дистанцию вызвалось 24 человека в возрасте от 9 
до 80 лет. Участники стартовали от Первой Пади Корса-
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аждому из них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
леть по 1,5 километр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юза ветеранов Афганистана и 
«Боевого Братства»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Вощевоз 
специально приехал на Сахалин, чтобы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м знаковом событии. Для него это не первый заплыв на 
дальнюю дистанцию.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он нередко участ-
вует в подобны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 Заняти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не только способст-
вуют укреплению организма отде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но и 
влияют на здоровье всей нации, формируют сильную 
армию,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Васильевич. 

Южносахалинке Маргарите Тартышной 77 лет, из 
них плаванию она посвятила 35.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золо-
тые медали с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чемпионатов 
доказывают, что спорту все возрасты покорны. 

– Мой девиз: «Закаляться, как сталь». Это необходи-
мо, чтобы прожить как можно дольше. Но самое глав-
ное – нужно уметь радоваться каждому дню, – подели-
лась Маргарита Ибрагимовна. 

Заплыв завершился вечером на анивском пляже. На 
финише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тили горячим чаем и ухой, а 
после наградили грамотами, медалями и памятной ат-
рибутикой. 

Как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ссийского фили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ледяного плавания Алек-
сандр Брылин, в год 70-летия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
вой вой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овместно с Камчат-
ским краем организовала большой заплыв от мыса Ло-
патка до острова Шумшу,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20 километ-
ров. В не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спортсмены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 Мы решили продолжить традицию и проводить 
эстафету Победы на Сахалине, в Анивском заливе.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маршрут Корсаков–Анив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ланируем организовать заплыв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тметил Александр Брылин. – 
Мы хотим, чтобы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
ко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массовым спортивно-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праздником. 

Гран-при «Края света» завоевала датско-
иранская картина «Соблазнитель» 

За главный приз VIII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
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боролись 9 фильмов, созданных кине-
матографистами из 15 стран. Гран-при масштабного кинофо-
рума получила лента Милада Алами «Соблазнитель» о труд-
ностях жизни иранского иммигранта в Дании.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жюри достался картине «Груз» 
серб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Огнена Главонича. Лучшей актри-
сой назвали Нату Мурванидзе из Грузии, сыгравшую в 
фильме «Страшная мать». Лучшим актером стал Куан-
дык Дюсенбаев из Казахстана, исполнивший главную 
роль в «Ласковом безразличии мира». За лучшую ре-
жиссуру наградили Алексея Федорченко, представив-
шего на суд жюри «Войну Анны».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
патий завоевала также российская картина «История 
од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режиссера Авдотьи Смирновой.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оценивали сценарист О Чжун 
Ми, актриса и телеведущая Мария Шукшина, кинорежис-

серы Алексей Герман-младший и Алексей Попогребский. 
Возглавляла жюри иранский режиссер Таминех Милани. 

– Можно много рассуждать о названии «Край света». 
Дело не только в географии. Есть еще один смысл: край 
как место и свет как свет, к какому человек всегда стре-
мится. Сахалин –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край света. И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сахалинцев за это, – сказал генераль-
ный продюсер кинофестиваля Алексей Агранович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сегодня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форума. 

За восемь фестивальных дней, с 24 по 31 августа,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увидели около 
120 фильмов, отмеченных призами престижных между-
народных кинофорумов. Зрител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о зна-
менитыми режиссерами, актерами и кинодеятелями,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 Особенно отрадно, что на площадках «Края света» 
нашлось место для подростков.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проявить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в четырех твор-
ческих мастерских – анимационной, дизайнерской, про-
дюсерской и режиссерской, –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ера Щербина. 

Ребята представили проект перв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для молодежи «Игра света», где покажут фильмы, создан-
ные авторами до 17 лет. Также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ялся питчинг – первый шаг на пути к соз-
данию кинофонда на Сахалине. Ведущие кинематографи-
сты страны рассмотрели 28 заявок на игровые, докумен-
тальные и анимационные работы. Экспертные советы 
отобрали 6 проектов и рекомендовали их для поддерж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Края света» завершилась в 
Чехов-центре показом фильма Джеймса Франко «Горе-
творец». А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Дом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рошел бесплатный концерт группы 
«Несчастный случа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знана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о реализ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Эстафета покол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метила 
успешную работ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федераль-
ного проекта «Эстафета поколений» на встрече с руково-
д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стафета поколений»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связи между ветеранскими и молодежными организа-
циям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онятию 
«наставничество» и развитию волонтер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роект запустили в 2016 году в 10 пилотных регио-
нах России, в число которых вошла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
ласть. «Эстафета поколений» доказала свою эффек-
тивность и получила поддержку от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
ских грантов на его реализацию во всех субъектах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Чтобы построить благополуч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не-
обходимо опираться на твердый фундамент. Таким 
фундаментом является патриотизм. Место подвигу бы-
ло не только во времена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или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аждый день 
люди совершают героические, жертвенные поступки. 
Об этих ежедневных подвигах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казы-
вать молодежи, – сказ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Секрета-
р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е-
рой России Вячеслав Бочаров. 

В Долинске появился специальный    
автобус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Транспортное средство оборудовано специальным подъ-
емником и рассчитано на семь мест, два из которых пред-
назначены для колясочников. 

Больше всего рады такому подарку в долинской об-
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нвалидов, которая в сентяб-
ре отметит свое 30-лет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транс-
портное средство позволит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для мало-
мобильных долинцев экскурсии, выезды на море, на 
природу. Также расширя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участия в 
областных фестивалях, спартакиадах и других меро-
приятиях. 

Обеспечение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транс-
портом для  инвалидов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в рамках госу-
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в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14-2020 годы».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
альной защиты ежегодно распределяет субсиди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 городским округам. 

– Это уже второй автобус, приобретенный на средства 
субсидии для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этом году, – 
поясн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егио-
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Елена Захарчук. – Аналогичное 
транспортное средство ранее поступило в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До конца года будет приобретено еще пять автобу-
сов. С учетом этого областной парк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составит 19 единиц.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адаптированными микроавтобу-
сами по программе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будут обеспече-
ны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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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РОПАЙ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На Сахалин я приехал в 1994 году и с 
тех порт считаю его своим домом. Здесь 
я живу и работаю, здесь учатся мои дети. 
Я горжусь нашим краем, его природными 
богатствами, людьми. Сахалин– уника-
лен, и с этим не поспоришь. Но видят ли 
люди эти  богатства?  Водно-
биолог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пределяются без учета инте-
ресов сахалинских рыбаков, живя на 
Сахалине мы не можем порой купить 
рыбу, которая продается по завышен-
ным ценам в магазинах. 

Условия жиз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
ти далеки от идеальных. Уровень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начительно ни-
же, чем в Москве, а тарифы на ЖКХ и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 в два раза выше. Ма-
лонаселенность и неразвитость многи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 это явное упущение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и экономики. 
Жизнь во многих поселках и районах 
замирает. И все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финан-
сирования, что можно избежать при со-
ответствущем контролировании распре-
деления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Живя на островах, жители ощущают 
изолированность и отрезанность от ма-
терика. Порой мы не можем добраться с 
Сахалина к своим родным, друзьям пре-
одолев всего 705 км до Курильских ост-
ровов. А цены на многие виды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взлетают» только по причине ото-
рванности от большой и далекой земли. 

Необходимо поднимать уровень жиз-
ни населения. Надо наконец-то осознать, 
что главное богатство – это люди! К ко-
торым мы обращаемся не только во вре-
мя выборов, наши люди, несмотря на 
непростые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на Саха-
лине, умеют и хотят здесь жить, рабо-
тать, учиться. А мы должны создать им 
таки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не было массового 
оттока населения, чтобы Сахалин был 

привлекателен для наших детей, моло-
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не 
смотрела в сторону заграницы, а хотела 
посвятить свой труд родному краю. 

Вы не задумывались, почему пенсио-
неры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звитых странах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могут позво-
лить себе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миру, а 
наши старики влекут жалкое существо-
вание? 70% их пенсий идет на покупку 
лекарств, оплату ЖКХ. И что им остается 
на жизнь? Что можно купить на МРОТ?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ы часто слышим, 
что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 это острова, на 
которых хочется жит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
ласть – это 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Возможно есть шаги к улучшению, но 
они очень робкие и медленные. Взять 
хотя бы объем ветхого жилья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Людей попросту некуда пересе-
лять. Новые дома если и строятся, то не 
в тех темпах,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жилпло-
щадью людей, которые каждый день 
находятся в непригодных и зачастую 
опасных для жизни условиях. Много но-
востро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они 
недоступны для простых людей. А лю-
дей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и поселках переселяют в ветхое. 

Мы хотим развивать туризм, но для 
этого надо для начала развивать инфра-
структуру, ведь у нас есть чем похва-
статься и что предложить! 

Мы часто слышим от более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укоры молодежи, что «..я в тво-
ем возрасте был более целеустремлен-
ным и не тратил время на игрушки». А 
достаточно ли мы делаем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Достаточно ли у нас спортив-
ных сооружений, особенно в районах? 

У нас в Конституции в ст. 15 п. 4 гово-
рится, что принципы и нормы междуна-
родного права преобладают над принци-
пами и нормам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а. По-
чему так?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е необходи-
мо обрести суверенитет и выйти из под 
внешнего управления, тогда и деньги 
появятся и жизнь наладится. 

Перечень больных вопросов для каж-
дого из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
но продолжать.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многое 
зависит от тех, кого мы выбираем, кто го-
тов отстаивать интересы земляков. 

Я живу проблемами земляков, пото-
му что я и сам каждый день с этим стал-
киваюсь. и мне есть что предложить из-
бирателям. Я, Александр Воропай, иду 
на выборы от партии ЛДПР, потому что 
считаю, что: 
− Нам необходима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рыбной отрас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Мы все знаем, что наш край богат и мы 

можем добиться, чтобы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налогов и поступлений остава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растут наши 
дети, где будут расти наши внуки. 

− Одной из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задач 
ЛДПР, и я полностью это поддержи-
ваю – введение безналоговой эконо-
мики. Средства, полученные от дея-
тель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
ций, должны оставаться в регионе и 
идти на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а не направлять в общую государст-
венную казну или другие регионы. 

−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ряд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а сколько 

районов еще не газифицировано, а 
сколько еще котельных «убивают» 
экологию нашего острова. 

− Будущее области за развитием трас-
портных связей, как между островами 
региона, так и островом и материком. 

− Если будут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остойное 
жилье, мы сможем избежать оттока 
населения, и сделаем наш регион 
наи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это-
го нужно предпринять ряд мер, кото-
рые реализуемы – это и индустриа-
лизация, сто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и 
возрождение стар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производств; расширение положения 
закона 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гектаре; 
беспроцентный кредит молодым 
семьям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офина-
сированием и т.д. 
Все это осуществимо, я в этом уве-

рен. Главное, чтобы интересы острови-
тян отстаивал депутат с безупречной 
репутацией, патриот своей Родины и 
того края, где он живет, который из мно-
жества замечаний, обращений и критики 
населения сможет увидеть то, что необ-
ходимо предпринять и инициировать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ы и акты. 

Сложно вести диалог с властью, 
когда нет законов, регулирующих ре-
альную, а не бумажную жизнь. В пар-
тии ЛДПР произвели расчет: при усло-
вии реализации вышеуказанных мер 
можно ожидать рост населения, при-
влечения туристов и развитие эконо-
мики за 20 лет. 

Если и вы думаете так же – будьте 
сопричастны к реальным шагам для воз-
рождения нашего края!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
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ЗО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
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9 сентября 2018 г. —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боры кандидата в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7 созыва по одномандатному округу №9 

(3면의 계속) 
 아리랑'공연과 전국 지역 아리랑제 무대를 통해 사할
린 동포 윤민자와 원명운의 소리로 국내에 소개가 되었
다. 

이 사할린아리랑은 2003년 새고려신문의 공모작
으로, 일제로부터 이중징용을 당하고 고향에 돌아가
지 못한 고난을 담고 있는 망향의 노래이다. 사할린 
한인은 국적이 조선, 일본, 무국적, 소련, 러시아로 5
번이나 바뀌는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 일부는 북한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살아남은 가족은 남과 북에서 각각 살고 있는 셈이 된
다. 또한 남과 북에 각각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해외동
포 역시 사할린 동포집단이다. 국내 27개 지역에 사
할린 동포 1세가 영구 귀국하여 살고 있다. 이는 외세
에 의한 이중징용에 이어 자국에 의한 또 하나의 이산
(Diaspora)의 결과이다. 일부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
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우리의 노래'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후렴을 따라 부르며 화답했다. 이는 현지 
동포들의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실정은 아
리랑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 사할린 동포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복잡한 민족모순과 첨예하게 대치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할린은 남북합동공연이 이루
어질 수 있는 여건을 견인하기에 충분하다.         

이어 북측 통일음악단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조
국 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사랑의 
빛발' '김정은 장군' 등의 선전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기다리던 북한아리랑도 들을 수 있었다. "저기 저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 섣달에도 꽃만 핀다/ 달뜨고 별뜨
고 해도 뜨네" 벨칸토 창법으로 부른 아리랑은 러시아 
동포들에게 익숙한 선율이어서인지 함께 따라 부르면
서 박수를 보냈다. 이어 사할린 유치원생들이 아리랑 
선율에 맞춰 부채춤을 선보이자 많은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북한과 사할린의 아리랑 향유는 우리가 끈끈
한 아리랑민족임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남
북예술단은 전날 진행한 리허설 피날레에서 남북대합
창 '아리랑'을 부르기로 했으나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못해서 아쉬웠다. 대신 북한 공연단이 부르는 아리랑

과 '다시 만나요'라는 대합창으로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며 막을 내렸다. 정작 북한 지역 아리랑과 팔도아
리랑 음반을 낸 서도소리 명창 유지숙이 준비한 아리
랑은 다음날 사할린 주의 대표적인 탄광촌이었던 토
마리(Томари) 마을 공연에서 불려졌다. 돌아와서 유
지숙 명창은 나에게 남북합동공연 전체 콘셉트에서 
서도소리보다는 아리랑메들리가 더 나을 뻔했다고 토
로했다. 앞으로 해외 동포들과 함께 하는 남북합동공
연에서는 아리랑을 레퍼토리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제3국 사할린, 한민족아리랑축제의 거점 
관객 중에는 북조선 사할린 파견 근로자들이 꽤 많

았다고 전한다. 사할린은 북한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진
출한 첫 무대인만큼 특수한 지역이다. 사할린은 러시아 
내 타 지역보다 개별적 일거리가 많으며 노동조건이 비
교적 자유로워서 북한에서 파견 지역으로 인기가 높다.  

또한 사할린은 한인이나 조선동포들이 많아서 러
시아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개별적 일자
리 연결과 자국 언어 소통을 이유로 사할린의 북한노
동자들은 북한의 감시체계 속에서도 내부인 뿐 아니
라 현지인 및 한인·조선동포 등 재외 한인들과도 사
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8월 24일자 새고려신문 기사에서도 “북한 체제
선전 노래 때문에 아쉽게도 이날 계획했던 <아리랑>
남북합창 무대는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고 이러한 원
인은 "26년만에 여는 남북공동공연이라 조율이 안 되
었다"고 대변했다. 그렇다하더라도 남북이 함께 만나
서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반감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아쉬웠지만 이번 합동공연을 통해 앞으로 사할린은 
제3국 해외동포들이 집결하여 남북이 함께 하는 한민
족대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거점이 된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주최 측인 사할린한인협회가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후 중재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20일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다음 사할
린아리랑제에 다시 한 번 북한공연단과 함께 남북합
동공연을 이루어내자고 나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돌아오는 21일에도 공교롭게 같은 시각 북측 통일예
술단과 블라디보스톡발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북측 공연단과 나누고 싶은 말을 
가슴깊이 새겼다. '제3국 사할린을 거점으로 다음 남
북합동공연에서는 아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
주자고. 다행히 아직 잔존하고 있는 실향민들과 남북
으로 흩어진 해외동포 가족들은 통일된 조국의 땅을 
밟고 싶다고 한다. 통일이 되어야만 북으로 유학 가서 
돌아오지 못한 동생을 고향땅에서 다시 우리 형제들
과 재회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남북문화교류 활성
화를 위해 제3국에서라도 자주 만나야 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입증하는 아리랑을 통한 남북교류가 우선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해주고 싶었다. 나아가 아
리랑만큼은 남과 북이 아리랑 공동등재를 위해 노력
하자고 부둥켜안으며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한
국에 돌아와 이산가족상봉 뉴스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눈물짓는 실향민을 접하면서, 더욱 다음 남북합동공
연을 기대하고 기대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8월 20일 11시 사할린한인협회 초청을 
받고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에서 아리랑학
교 아리랑특강을 하게 되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아
리랑이라는 주제와 사할린을 거점으로 하여 사할린아
리랑제에서 남북합동공연을 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아리랑학교는 사할린주한인협회와 홈
스크한인협회에서 초청을 받아 9월 10일 이후 양 도
시 한인협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리랑학회) 

사할린에서 개최된 강제징용 80주년 남북러합동공연을 보고나서 

아리랑으로 함께 하지 못한 사할린 남북러합동공연 
기미양/아라랑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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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На подъемном пункте участников похода ждали рос-
товые куклы и 1500 лент, приготовленных ко дню осво-
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Больше всего впечатлило,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во-
вало много детей, абсолютно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И среди 
них были и спортивные, детские секции и даже дети с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рас-
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дреналин» Нина Кассова. 

Также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похода был проведен 
розыгрыш призов.  

오하 학생들 <타마니 카자초크>                     
전국대회에서 수상 

2018년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크라스노다르변
강에서 진행된 제25회 <타마니 카자초크 - 2018> 전
국 축제에서 오하 학생들이 수상자가 되어 42개의 상
장과 5개의 뱃지를 받았다. 

전국 10개 지역 550명 이상이 아동 축제대회에 참
가했다. 금년에는 크라스노다르스크 주가 독일·파시
스트 침략으로부터 해방75주년을 맞이해 <타마니 카
자초크> 행사가 펼쳐졌다.  

이 섬 팀은 주 차원에서 열린 전국 축제 선발대회
에서 우승을 차지한 오하 아동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북풍> 앙상블 단장인 왈렌티나 야쿠시나는 "우리
는 3년 연속으로  <타마니 카자초크>에 참가한다. 우
리는 축제를 앞두고 여름내내 의상 제작했고 노래와 
춤 연습을 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 연령대에서 우승했고 1위 상장 19개, 2위 상장 
12개와 3위 상장 11개를 받아 왔다. 우리에게 매우 중
요한 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할린에 돌아왔다."라
고 소감을 나누었다. 

학생들은 <코자크의 대는 끊어지지 않다>, <어린 
수장>, <나샤 베레기냐>, <코자크 전통과 현대>, <내 

작은 고향>벽신문 대회를 포함한 5가지 부문으로 전
국 축제에서 승부를 겨루었다. 

Ох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Казачок Тамани» 
На XXV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естивале «Казачок Тама-

ни-2018»,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с 17 по 28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ребята из Охи стали лау-
реатами, завоевали 42 диплома и 5 нагрудных знаков. 

В детском фестивале-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50 человек из 1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этом году 
«Казачок Тамани» был посвящен 75-летию освобожде-
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от немецко-фашистских за-
хватчиков.  

В состав островной команды вошли 10 ребят из Охи – 
побед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 Уже три года подряд мы принимаем участие в 
«Казачке Тамани». К этому фестивалю мы готовились 
все лето, шили костюмы, репетировали песни и танцы. 
Наши труды и старания не остались незамеченными. 
Мы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свое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и привезли 19 дипломов I степени, 12 дипломов II сте-
пени и 11 дипломов III степени.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зна-
чимая награда, мы с гордостью вернулись на Сахалин, 
– поделилась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ллектива «Северный ве-
тер» Валентина Якушина.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естивале ребята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пяти номинациях: «Казачьему роду нет переводу», «Юный 
Атаманец», «Наша Берегиня», «Казачьи традиции и со-
временность», конкурс стенгазет «Моя Малая Родина».  

사할린 연금자, 100 만 루블리 이상           
보이스피싱 당해 

2018년8월 30일에 알렉산드로브스크-사할린스
키  70세의 시민이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녀는 7월말
부터 모르는 범인에게 사기를 당해 100만 루블리 이
상을 빼았겼다는 것이다. 

"2016년에 신고인이 영양제를 주문했다. 그 후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 그들은 결함 상품
을 팔았기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하고자 하 

는데, 그러기 위해 어떤 이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라고 지역 경찰서 홍보실이 전했다. 

사기꾼들은 오랫동안 연금자를 설득해서 그녀의  
환심을 샀다. 결국 그들은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이 여성은 
그들에게  110만 루블리를 이체한 걸로 드러났다. 

수사 중이었던 경찰관들은 현재 핸드폰 번호를 확
인한 뒤 피해자가 송금한 예금주의 이름까지 알아낸 
상태다. 내무성 홍보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모스크
바주에서 그녀에게 연락을 취한 걸로 밝혀졌다. 경찰
관들은 범인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여
러 가지를 요청한 상태다.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다. 

Сахалинская пенсионерка перевела 
мошеннику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70-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30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обратилась в полицию. Она заяви-
ла, что с конца июля неизвестный выманил у нее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В 2016 году заявительница заказала биологиче-
ские активные добавки к пище. С тех пор ей стали зво-
нить неизвестные люди. Они утверждали, что продали 
некачественный товар и предлагали возместить мо-
ральный ущерб, но для этого ей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оп-
латить некую комиссию за перевод, -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ции. 

Мошенники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о уговаривали пенсио-
нерку и втирались к ней в доверие. Наконец, им уда-
лось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свой преступный умысел с лих-
вой. В период с 30 июля по 25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жен-
щина перевела им 1,1 млн рублей. 

В ходе проверк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установили номе-
ра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а также имя владельца счета, 
куда пострадавшая перевела деньги. По словам со-
трудника пресс-службы УМВД, звонили ей из Москов-
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ицейские отправили ряд запросов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установки местона-
хождения преступников.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реклама 


